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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Harm Avoidance on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Mediation Effects of Worry and Catastrophizing
Su-Jin Kim  Joo-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Dongduk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harm avoidance on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worry and catastrophizing. A total of 438 adolescents in Seoul and Kyunggi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12-18, Penn State Worry Ques-
tionnaire, and Korea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harm avoidance, worry, catastrophizing,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the relationship of harm avoidance 
and suicidal ideation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worry, and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was also significant from 
harm avoidance to worry, catastrophizing, and suicidal ideation successively. It is presumed that adolescents’ harm avoidance 
can affect suicidal ideation by mediating maladaptive cognitions. An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negative cognition is im-
portant in preventing suicidal idea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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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Suicidal ideation)는 죽기를 원하거나 자신을 죽이고 싶

은 생각으로, 자살하려는 생각 및 자살시도의 계획을 포함하는 인

지적 과정이다(Waldvogel, Rueter, & Oberg, 2008). 자살사고가 곧

바로 자살시도나 자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사고의 경

향이 높을수록 실제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Bonner 

& Rich, 1987; Carlson & Cantwell, 1982; Nam, Lee, Kim, & Kim, 

2016; Pfeffer, 1988; Ryu, 2009) 자살사고는 자살연구의 중요한 예

측변인이라 할 수 있다. 자살예방의 중요성 외에도 자살사고는 그 

자체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는 현상으로, 심리적 건강 및 

적응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Park, 2016). 15년간의 종단연

구에서 15세에 자살사고를 보인 청소년이 자살사고가 적은 집단에 

비해 30세 때 자살시도율이 12배, 자살사고는 15배였다는 연구 결

과(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 & Fitzmaurice, 2006)는 

자살경향성의 문제가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자살사고는 그 영향이 지속되어 성인기

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 ·중 ·고생은 108

명으로, 2013년 123명에서 2014년 118명, 2015년 93명으로 감소했

던 자살 학생은 다시 세자릿수가 되었다. 이 중 고등학생이 80명으

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25명, 초등생은 3명이었다(Segye Ilbo, 

2017). 이처럼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행위에 대해 단순히 생각만

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비율이 예상외로 높게 나

타남에 따라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문제로 

향후 국가 발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 시기적 특성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으

로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Hong, No, & Jung, 

2016).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로 구체적인 인

생관을 갖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학교적응 실패, 진

로 고민,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증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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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의 실패 등으로 인한 갈등과 방황은 성인보다 청소년의 자

살사고 수준을 높게 만들며 실제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청소년들

도 쉽게 자살사고를 갖게 만든다(Won, 2015). 이러한 청소년의 자

살 및 자살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충동적인 것으로 자칫 한순간에 

개인의 인생이 마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넓게는 주변인들

의 인생이나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청소년 개인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Hong et al., 2016). 

자살사고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사회적 요인과 심리

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부모지지, 교

사지지, 또래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도, 또래와의 긍정

적, 부정적 관계 등이 연구되어왔다(Kim, 2008; Lee, 2013; Woo, 

Park, & Jeong, 2010). 심리적 요인으로는 우울(Ang & Huan, 2006; 

Beck, Steer, Beck, & Newman, 1993; Chu & Lee, 2012; Conwell, 

1997; Garlow et al., 2008; Kim & Kim, 2008; Woo, Park, & Jeong, 

2010), 충동성(Lee, 2013), 스트레스(Ang & Huan, 2006; Ha & An, 

2008; Kim & Kim, 2008; Woo, Park, & Jeong, 2010) 절망 및 무망

감(Britton et al., 2008; Chochinov, Wilson, Enns, & Lander, 1998; 

Chu & Lee, 2012; Kim & Kim, 2008; Smith, Alloy, & Abramson, 

2006),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Chu & Lee, 2012; Yoo & 

Son, 2015) 등이 자살사고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삶의 이유와 낙관

성(Britton et al., 2008; Choi & Hong, 2011), 자아탄력성(Lee & 

Jang, 2013), 자기위로능력(Won, 2015), 긍정적 자기평가(Johnson 

et al., 2010) 등은 자살사고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렇듯 자살사고

는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 왔

으며 최근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기질(temperament)은 개인의 기본성향 혹은 생물학적 기본 구

조이며(Wicks-Nelson & Israel, 2006) 자극에 대해 자동으로 일어

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이다. 또한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

로서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보인다(Goldsmith et al., 

1987; Min, Oh, & Lee, 2007). Cloninger는 기질을 네 가지 차원으

로 분류하였는데 네 가지 기질 차원은 각각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

pendence), 인내력(Persistence)을 말한다(Cloninger, 1987). 그 중 

위험회피는 처벌이나 위험의 신호에 대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

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하며 자살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증, 불안증상, 내재화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Hwang & Chae, 2007; Lim, Choi, & Choi, 2013; Park, 

2016; Park, Oh, 201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16)의 연구에

서 위험회피 기질은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사회적 민감성

과 인내력 기질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Garlow 등(2008)의 

연구에서 높은 위험회피 기질은 자살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Conrad 등(2009)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자살경향성

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위험회피 기질로 나타나, 자살사

고에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성인 대상 연구에 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질과 자살

사고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며, 위험회피 기질에서 자

살사고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하는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기질적으로 위험회피가 높게 나타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별

로 걱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많고 비관적인 경향을 보인다. 

불확실한 상황이나 익숙지 않은 상황에 대해 두려움이 크며 에너지 

수준이 낮아 자주 피곤해하고 쉽게 지친다(Min, Oh, & Lee, 2004). 

위험회피 기질을 구성하는 하위척도로는 예기불안(Anticipatory 

Worry),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Fear of Uncertainty),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Shyness with Stranger), 쉽게 지침(Fatigability)이 있는

데 이 중 예기불안은 Park의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을 통제한 후에

도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Park, 2016). 예기불안이란 다가올 일이나 상황에 대한 불안을 말

하며, 예기불안이 높은 사람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

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을 보인다

(Min, Oh, & Lee, 2004). 이러한 예기불안의 핵심은 막연한 불안에 

대처하려는 인지적 방법인 ‘걱정’과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예상하여 

불안 정서를 다루려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파국화’로 볼 수 있다. 

먼저 걱정은 사고와 심상의 연쇄이며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어 비

교적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Borkovec, 1994; Borkovec, Robinson, 

Pruzinsky, & DePree, 1983),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수준의 걱정

은 개인의 수행을 높이고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

나 문제가 되는 것은 병리적인 측면의 걱정으로, 일상의 광범위한 

영역에 만연된 병리적인 수준의 걱정(Craske, Rapee, Jackel, & Bar-

low, 1989)은 그 자체가 불안을 다루려는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각한 불안을 야기한다. 걱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걱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강박과 같은 이차적인 병리적 증상이나 걱정

의 발생과 관련된 성격적, 인지적 특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Kwon, 

Yoo, & Jung, 2001; Min & Won, 1999; Seol, Kwon, & Shin, 2007). 

걱정은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Jun & Kim, 2016), 예상되는 위

협에 반응해 행동이 억제되는 기질, 즉 행동억제기질과 정적상관

을 보였다(Lee & Kim, 2013). 이와 같은 변인들은 위험회피 기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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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불안과 유사하며, 따라서 걱정과 위험회피 기질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걱정과 자살사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걱정이 높을수록 자살사

고도 높은 정적상관을 보고하고 있으나(Andrews & Lewinsohn, 

1992; Choi, Koh, Lee, Lee, & Seo, 2011; Park, 2007) 이와 같은 상관

은 걱정이라는 변인 자체보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걱정

(Andrews & Lewinsohn, 1992; Lee, 2006)이나, 사람들에게 비난 

받는 것에 대한 걱정(Choi et al., 2011)과 같이 걱정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특정 영역에서의 걱정

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

을 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걱정증상은 위협적으로 느

끼는 주제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다른 걱정을 촉발하여 여러 걱

정으로 확산되기 쉽다(Brokovec, 1985). 이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

들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걱정을 하도록 이끄는 인지

적 요인으로 Kwon 등(2001)은 파국적 사고경향을 제시하였다.

파국화(catastrophizing)는 걱정을 병리적 불안으로 이끄는 인지

적 편향이라 할 수 있다. 파국화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의 하나

로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에 해당하며, 자신의 경험 중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여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결국 재앙화시키

는 것을 말한다(Sullivan, Bishop, & Pivik, 1995). 이런 파국화는 자

신이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보다 과장되게 

지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걱정하게 한다. 이로 인해 절

망감을 경험하고 합리적인 대처나 성공적인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

(Beck, 1979; Seo & Kwon, 2006). 즉, 높은 위험회피 기질은 효율적

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국 파국화와 같이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내재화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Oh, 2016). 

선행연구들에서 파국화는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aga, Dyck, & Ernst, 

1991). 또한 파국화는 반추와 함께 다양한 개인 내적 요인들을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인지적 경로로써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07; Jung & Kim, 2011; Lee & 

Choi, 2012; Park & Oh, 2016). 파국화가 자살사고 및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살사고

에 사회적 상실감과 더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Kim & Yoo, 2012),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자해 사이의 관계를 우

울 및 불안과 함께 매개하였다(Koo, Cho, & Lee, 2014). 외상사건 경

험과 같은 경우 파국화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곱씹는 경향인 반추

와 함께 개인을 부정적 정서로 이끌어가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협

적인 일에 대해서는 걱정과 함께 개인을 부정적 정서로 이끌어간다.

이렇듯 파국화는 그 자체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방법의 하나

로, 걱정 및 반추와 함께 우울과 불안, 나아가 자살사고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자살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도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상적인 경험이나 다가올 위협에 대해 생

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쉽게 불안이 발생하고, 이러한 불안을 다

루려는 전략으로 점점 더 나쁜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같은 걱

정과 파국화의 연속적인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들은 위험이 예상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걱정을 하며,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결과인 파국적 결말을 상상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높은 위험회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사고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걱정과 파국화가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인지적 연쇄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걱정과 파국화를 매개변인으로 위험회피와 자살사고 간의 관

계를 살펴보려 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자살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 중 기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청소년의 기질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요인 및 이러한 요인들 간의 경로를 검

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회

피 기질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위험회피 기질과 자

살사고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걱정과 파국화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자살사고에 대한 기질적 취약성을 확인하고, 

걱정과 파국화의 인지적 기제를 통해 자살에 이르는 위험을 낮추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근거가 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와 수원시에 위치한 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녀 

고등학생 4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전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자

료를 수집하였고, 측정도구 1개당 20% 이상의 결측치, 무선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13부를 제외한 총 415부

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415명 중 남학생은 

212명(51.5%), 여학생은 203명(48.9%)이었고, 1학년은 197명(47.5%), 

2학년은 218명(52.5%)이었다. 이 중 심리치료이력이 있거나 치료가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5명(1.2%)과 37명(8.9%)이었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7명(4.1%)이었다. 

 

측정도구

자살사고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자살사고를 평가하기 위하여 Reynolds(1987)가 개발한 도구로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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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이 번안하고, Seo(2005)가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SIQ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는 않지만 자살사고를 보인다

는 관찰로부터 제작된 자기보고형 검사로, 자살사고를 측정하는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평정되며, 본 연

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었다.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12-18, JTCI 12-18)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기질 및 성격검

사-청소년용을 사용하였다. JTCI 12-18은 Cloninger의 심리생물학

적 인성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 척도로 기질차원을 측정하는 척도

와 성격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Cloninger, Svra-

kic, & Przybeck, 1993). 본 연구에서는 Min 등(2007)이 한국판으

로 표준화한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에서 기질 척도만을 사용

하였다. 기질차원은 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차원은 자

극추구(Novelty Seeking) 20문항, 위험회피(Harm Avoidance) 21

문항,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20문항, 인내력(Persis-

tance)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기질이 강함을 의

미하며, 한국판 표준화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자극추구 .74, 위험

회피 .82, 사회적 민감성 .65, 인내력 .69로 나타났다(Mi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위험회피 척도의 점수만을 분석에 사

용하였고, 위험회피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

으로 나타났다.

 
펜실베니아 걱정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

걱정은 Meyer, Miller, Metzger와 Brokovec(1990)에 의해 개발된 

펜실베니아 걱정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PSWQ는 범불안장애의 핵

심 증상인 만성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평가

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Kim과 Min(1998)이 번

안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리

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6–80점 사이이

며, 총점이 높을수록 걱정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척도(Korea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

파국화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Garnefski, Kraaija와 Spin-

hovena(2001)이 개발하고 Kim(2008)이 번안한 한국판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는 수용, 해결중심 사고,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등 9개의 전략

으로 분류되어 있고, 전략마다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국화 4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t검증을 위해 SPSS 21.0을 사

용하였고, 위험회피 기질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의 관

계에서 걱정과 파국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1.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다차원으로 측정된 위험회피 기질은 각 

하위요인별로 항목묶음 후 평균값을 이용하여 측정변인으로 활용

하였고, 단일 차원으로 측정된 걱정, 파국화, 자살사고는 문항묶음 

방식(Item parceling)을 통해 측정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문항묶음 

방식은 단일척도 내의 문항을 임의로 묶었을 때 통계적으로 각 묶

음에 배치되는 문항의 특성이 균등하게 분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는 Moon(2009)의 의견에 따라 임의로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가지, 즉 

적합도 지수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적합도 지수가 자료에 잘 부합함과 동시에 간명한 모형을 선호

해야 한다는 Hong(2000)의 연구 결과에 따라 모형 적합도를 평가

하기 위한 기준으로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 부합치(Compara-

tive Fit Index, CFI), 비표준 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표준 

부합치(Normed Fit Index, NFI)와 일반 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를 사용하였다. CFI, TLI, NFI와 GFI는 .90 이상, RMSEA는 .10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형으로 간주한다(Hong, 2000).

마지막으로 경로분석에서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Hayes(2012)의 SPSS매크로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성차

성별에 따른 위험회피 기질, 걱정, 파국화, 자살사고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

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

인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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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기술통계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위험회피와 자살사고(r = .172, 

p< .01)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위험회피와 

걱정(r= .377, p< .01), 위험회피와 파국화(r= .276, p< .01)의 관계에

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걱정은 또 다른 매개변인인 파국화(r= .511, p< .01)와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보였으며 종속변인인 자살사고(r= .280, p< .01)와도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파국화 역시 자살사고(r= .317, p< .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걱정을 많이 하고, 파국화 경향도 높아진다. 또한 위험회

피 기질이 높을수록 자살사고도 높아지며, 걱정과 파국화 경향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분석 

구조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각 이론 변인을 측정하는 하위 측정변

인이 적절하게 이론 변인을 측정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과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위험회피는 .523에서 .828의 요인부

하량을 보였고, 걱정은 .728에서 .774의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파

국화는 .760에서 .944의 요인부하량을, 자살사고는 .834에서 .914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CFI= .988, 

TLI= .983, NFI= .970, GFI= .974, RMSEA= .039로 본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앞서 제시했던 기준을 적절히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분석 

확보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결과를 확인하였다. 위험회피 기질이 자

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걱정과 파국화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와 

구조 모형은 Table 4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Table 4를 보면, 위험회피 기질은 걱정(β= .448, p< .001)만을 유

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걱정을 많

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험회피 기질은 자살사고(β=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Study Variables by 
Gender

Variable
M (SD)

t
Male (n = 212) Female (n = 203)

Harm Avoidance 21.00 (7.21) 22.66 (6.31) -2.48
Worry 49.98 (10.03) 50.74 (8.37) -.84
Catastrophizing 10.55 (3.76) 11.08 (3.66) -1.46
Suicidal Ideation 27.99 (15.31) 28.82 (12.66) -.6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mong Variables

1 2 3 4

1. Harm Avoidance -
2. Worry .377** -
3. Catastrophzing .276** .511** -
4. Suicidal Ideation .172** .280** .317** -

M 21.81 50.35 10.81 28.39 
SD 6.82 9.26 3.72 14.07 

*p < .05. **p < .01.

Table 3. Factor Values of Measurement Models

Potential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E. C.R. Standardization factor

Harm Avoidance → Anticipatory Worry 1 .708
Harm Avoidance → Fear of Uncertainty 1.305 .102 12.817*** .828
Harm Avoidance → Shyness with Stranger 1.528 .135 11.315*** .648
Harm Avoidance → Fatigability .576 .062 9.321*** .523
Worry → Worry 1 1 .728
Worry → Worry 2 1.07 .101 10.598*** .774
Catastrophizing → Catastrophizing 1 1 .944
Catastrophizing → Catastrophizing 2 .754 .059 12.735*** .760
Suicidal Ideation → Suicidal Ideation 1 1 .834
Suicidal Ideation → Suicidal Ideation 2 1.051 .046 22.704*** .914
Suicidal Ideation → Suicidal Ideation 3 1.458 .066 22.036*** .88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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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ns)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하였으나 걱정이 파국화(β=  

1.121, p< .001)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파국화는 다시 자살사고

(β= .139, p< .01)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위험회피 기질이 직접

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

록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며, 과도한 걱정은 파국적인 생각을 일으켜 

자살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위험회피 기질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확인된 매

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bootstrap) 검증을 사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위험회피 기질이 

걱정을 통해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의 신뢰구간은 .030, .209, 위험

회피 기질이 걱정과 파국화를 순차적으로 거쳐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의 신뢰구간은 .043, .147로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위험회피 기질이 걱정을 통해 

자살사고에 이르는 단일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위험회피 기질이 걱

정과 파국화를 통해 자살사고에 이르는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한 것

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걱

정과 파국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격적, 환경

적 변인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였던 기질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

고 인지적 변인인 걱정과 파국화를 함께 연구하여 청소년의 자살사

고를 개인 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회피 기질과 걱정 및 파국화, 자살사고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회피 기질은 걱정, 파국화, 

자살사고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 기

질과 자살사고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선행연구들(Conrad et al., 

2009; Engström et al., 2004; Park, 2016)과 같은 결과이다. Park(2016)

의 연구에서 위험회피 기질은 대학생들의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

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양극성장애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시도 경력이 있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

자들에 비해 위험회피 기질이 높았고(Engström et al., 2004), Lee와 

Table 4. The Path Coefficients of Harm Avoidance, Worry, Catastro-
phizing, and Suicidal Ideation

Path B β S.E t

Harm Avoidance → Worry .168*** .448 .026 6.469
Harm Avoidance → Suicidal Ideation . 007 .017 .028 .263
Harm Avoidance → Catastrophizing . 061 .085 .044 1.405
Worry → Catastrophizing 1.121*** .582 .139 8.067
Worry → Suicidal Ideation . 222* .188 .104 2.134
Catastrophizing → Suicidal Ideation . 139** .227 .047 2.994

*p < .05. **p < .01. ***p < .001. 

Table 5. The Bootstrap Results for the Mediation Effect of Worry and 
Catastrophizing in Harm Avoidance and Suicidal Ideation

Path Mediation effect (B) 95% Confidence
interval

Harm Avoidance → Worry  
→ Suicidal Ideation

.110 .030, .209

Harm Avoidance  
→ Worry → Catastrophizing 
→ Suicidal Ideation

.085 .043, .147

Note. Bootstrap = 5,000.

Figure 1. Mediation model of worry and catastrophizing, and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harm avoidance, worry, catastrophizing and suicidal 
ideation. *p < .05. **p < .01. ***p < .001. 

Worry

Harm
Avoidance Suicidal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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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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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12)의 교정기관 재소자 연구에서 자살사고를 보이는 재소자

들은 자극추구와 더불어 위험회피 기질이 높았다는 결과 및 위험

회피 기질이 자살시도 및 자살경향성과도 관련이 있었다는 Con-

rad 등(2009)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기질적 취약성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

에 직면했을 때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위험회피 기질과 걱정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위험의 신

호에 대해 행동이 억제되는 성향, 즉 행동억제시스템(BIS)이 높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Lee, 2013; Lee & 

Kim, 2013; Yoon,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위험회피 기질이 높

은 사람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고 어머니가 아동을 과보호할수록 

아동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한받게 

되어 걱정 수준이 증가한다는 Lee(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걱정은 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

게 평가하는 반면(Jun & Kim, 2016) 자신의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데, 이와 같은 걱정의 특성은 위험회피 기질의 하위 

요인 중 예상되는 위험이 있을 때 불안이 증가하는 예기불안과 모

호한 상황임에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불안해하는 불확실

성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위험회피 기질과 파국화의 정적 상관은 파국화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부적응적인 전략에 속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Park(2008)의 연구에서 위험회피 기질과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의 관계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적응적 전략이 

감소하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위험회피 기질과 파국

화의 관련성은 나아가 내재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Park & Oh, 2016).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반추,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문제에 대해 적응적인 전략을 사용할수록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느끼고, 부적응적인 전략을 사용할수록 스

트레스 사건에 대해 불안과 우울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인 정서 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살사고에 불안(Rye et al., 2006; Song et al., 

2003)과 우울(Beck, Steer, Beck, & Newman, 1993; Calson & Can-

tell, 1982; Conwell, 1997; Kim & Kim, 2008; Woo, Park, & Jeong, 

2010; Chu & Lee, 2012)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회피 기질과 파국화, 자살사고 간의 관련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

다. 걱정과 파국화는 각각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기불안

을 일으키고, 자신의 경험 중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여 극단적이

고 부정적으로 사고하여 재앙화시킨다는(Sullivan, Bishop, & 

Pivik, 1995) 특징을 갖고 있어 위험회피 기질과 관련이 높은 변인

들이다. 

걱정과 파국화도 자살사고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에

서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경우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파국

화만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었으며(Kim & Yoo, 2012),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반추나 파국화와 같은 인지적 

왜곡을 지닌 사람들만이 자해에 이르렀던 것(Koo et al., 2014)으로 

보아 자살사고에서 인지적 요인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

소년의 걱정이나 파국화와 같은 인지적 구조가 자살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걱정은 일반적으로 불안 및 불안관

련 장애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Gana, Martin, & 

Canouet, 2002; Min & Won, 1999; Muris, Roelofs, Rassin, Frank-

en, & Mayer 2005; Park & Lee, 2009; Seol et al., 2007), 파국화 또한 

불안 및 우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Ha & Kim 2007; Han 

& Park, 2011; Jung & Kim, 2011; Kwak, 2015). 즉, 걱정과 파국화는 

인지적 요인으로써 자살사고 및 자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뿐

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는 면에서도 자살사고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험회피 기질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걱정과 파국

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위험회피 기질과 자살사고 간의 관

계를 걱정이 매개하는 단일매개효과와 위험회피 기질이 걱정과 파

국화를 순차적으로 거쳐 자살사고에 도달하는 이중매개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즉, 걱정은 위험회피 기질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하며, 위험회피 기질은 걱정과 파국화를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k(2016)의 연구에서는 우울을 

통제하고도 위험회피 기질이 자살사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서도 위험회피 기질의 하위요인 중 예기불안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Park(2016)은 이런 결과에 대해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을 통해 자살사고와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는 우울한 기분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 해석하였으며 우울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으로는 파국화, 과

잉일반화 등의 인지적 오류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예기불안은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불안으로 걱정이라는 인지적 과정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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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과 파국화는 모두 인지적인 변인이다. 걱정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고 비교적 통제할 수 없는(Borkovec et al., 1983) 침투적인 성

질을 갖고 있으며, 파국화 또한 자신의 경험 중 공포스러운 면을 강

조하고 극단적이며 부정적으로 사고하여 재앙화시키는(Sullivan et 

al., 1995) 속성과 더불어 통제가 어렵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러

한 점이 걱정과 파국화의 유사점이며, 걱정을 병리적이고 통제가 불

가능하게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파국화(Jung, 2000)라는 점에서 이

들의 강한 관련성이 타당하다 볼 수 있다. 즉,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것만으로는 자살사고에 도달하기 어렵고, 이러한 위험회피 기질로 

인해 유발된 걱정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 검토와 파국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파국화의 인지적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살사고에 도

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위험회피 기질이 높

은 청소년들은 위협적인 사건에 대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

는데,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걱정을 한다. 그러나 걱정을 할 때 

부정적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시도하

여 결국 문제의 본질보다 자신이 도출해낸 부정적 결과에 압도되

어 더 이상 효과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청소년의 위험회피와 같은 기질적 성향은 그 자체로 위험요인이 

되기보다 그들이 타고난 취약성과 더불어 걱정과 파국화 등의 부정

적인 인지적 처리 과정을 거칠 때 가장 극단적이고 파국적인 해결

책, 즉 자살사고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높은 위험회피 기질은 자

살사고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위

험회피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였으나, 위험회피 기질은 직접적으로 자살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요

인으로 보기 힘들며 또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이를 수 있는 취약성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기

질이 걱정과 파국화라는 인지적 변인을 통해 자살사고로 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걱정은 단독으로나 순차적으로나 자살사

고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타고난 기질적 취약성을 감지

하고 자살사고가 결국 자살행동을 고려하게 만드는 ‘부정적 인지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 침투적인 걱정으로 나아가는 것

을 통제하여 파국적인 사고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

이 마주치게 될 여러 가지 발달적 과업과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구

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어 부정적인 인지의 연쇄에 빠져들

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경향성을 예측하는 연구는 다방면에

서 이루어져 왔으나 타고난 기질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

였고, 기질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이 존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자살사고에 도달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자살사고를 시작하는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나날이 낮아지는 만큼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이들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기질적 취약성

에 뒤따르는 부적응적 인지의 연쇄 과정에 주목하여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회

피 기질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걱정과 파국화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 및 자살경향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많았으

나 그들의 개인 내적인 심리적 속성이나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기질적 취약성과 관련되

는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사고의 

취약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이 자신의 자살사고를 행동으로 옮

기려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인 치료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험회피 기질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인지적 변인인 걱정

과 파국화의 경로를 탐색하였다.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자살사고에 

취약한 성향임을 밝혀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험회피 기질이 어

떤 과정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뿐 아니라, 인지적 변인의 영향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고 검

증함으로써 자살사고에 이르는 기질 및 인지적 기제에 대한 경험적

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기

질과 인지적 변인의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인지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여러 지역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 및 다른 연령대에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추후 다양한 대상군에게도 본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걱정은 불안이라는 정서적 변인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파국화 역시 우울 및 불안과 높은 상관이 보고

되고 있는 변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

적 정서를 함께 측정하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걱정과 

파국화의 유의한 설명력은 부정적 정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

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반드시 부정적 정서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걱정과 파국화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

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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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취약한 대상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앞으

로의 연구는 실제로 죽기 위한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한 번 이상 했던 

집단이나 고위험집단,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최초에 자살사고가 위험회피라는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했으나, 분석 결과 위험회피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는 걱정과 파국화의 인지적 과정에 의해 완전히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사고에 대한 위험회피의 직접적 

설명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 위험회피 기질이 자살사고를 

단독으로 예측하기보다 일련의 부정적 인지적 연쇄를 통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험회피 기질은 자살사고 자체보다

는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인지적 과정에 대한 기질적 취약성일 수 

있겠다. 또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취약성에는 본 연

구에 포함된 위험회피 이외에 다른 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살사고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기질을 탐

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은 모두 개인 내적인 변

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자살관련 연구들이 개인 

내적인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각

도로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을 보았을 때, 본 연구는 자살사고라는 

현상에 대하여 개인 내적인 인지적 과정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본 

것 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는 개인 내적인 변인과 외부 환경

적인 요인을 통합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질적 취약성이 부정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자살사고로 발전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자살사고를 직접적

으로 보고하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

스를 조정하고 관리해줌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자살사고에 기여

하는 걱정과 파국화와 같은 인지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치료적 전략

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살사고에 개인의 기질적 취약성이 작

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부정적 인지 과정이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고, 침투적이고 부정

적인 인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인지적 전략의 개입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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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걱정과 파국화의 매개효과

김수진 ·이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걱정과 파국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서울과 경기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3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위험회피 기질, 걱정, 파국화, 

자살사고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험회피 기질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걱정과 파국화의 매개효

과를 확인한 결과, 위험회피 기질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걱정이 매개하는 단일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위험회피 기질이 걱정과 파국화

를 순차적으로 거쳐 자살사고에 도달하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높은 위험회피 기질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자살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이를 수 있는 취약성임을 시사한다. 특히 

걱정과 파국화라는 인지적 변인을 통해 자살사고가 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청소년들의 부정적 인지적 과정에 대한 개입이 자살

사고를 조절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위험회피 기질, 걱정, 파국화, 자살사고,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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